
조아제약, 복제돼지 형질전환 안돼

조아제약이 보유중인 복제돼지의 형질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.

경상대 농대 김진회 교수는 생존한 5마리의 복제돼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다중효소중합연쇄반응(PCR) 방

법을 이용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했으나 에리스로포이에틴(EPO)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8월29일 밝혔다.

김진회 교수팀은 연구에서 형질전환에 실패했으나 자연분만을 통한 돼지복제 기술을 확립하는 성과를 거둠

에 따라 9월7일에는 형질전환에 초점을 맞춘 3번째 형질전환 복제돼지 임신을 추진할 예정이다.

김진회 교수는 지금까지는 복제연구에 초점을 맞추느라 형질전환 세포주를 선별하지 않은 채 임신을 시켰

지만 9월에는 형질전환이 이뤄진 세포주만 골라 대리모에 이식해 형질전환 성공률을 높일 계획 이라고 주장했

다.

한편, 복제돼지는 듀록종 돼지의 체세포(섬유아세포)에 사람의 EPO유전자를 주입한 뒤 이를 핵이 없는 공

여난자에 이식, 대리모에 임신시키는 체세포복제 방식이 이용됐었다.

< Chemical Daily N ews 09/ 03>


